
부인은 평산의 인망있는 가문이니 이름을 신숭겸(申

崇謙)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고려를 도와서 三韓을

평정하고 개국원훈(開國元勳)의 으뜸이 되었으니 平山

申氏는 다 그의 후손이다. 증조부의 이름은 敬宗이니 증

숭정대부 판중추원사(贈 崇政大夫 判中樞院事)이고 조

부의 이름은 守福이니 형조도관정랑(刑曹都官正郞)이다. 

아버지는 永錫인데 사헌부 감찰이고 어머니는 許氏인

데 증 영의정 양천부원군 허손(贈領議政 陽川府院君 許

蓀)의 딸이며 名相인 忠貞公 종(琮)과 문정공 침(琛)의

누님이다. 어진 덕을 두었고 경서와 史籍을 통했으며 집

안 범절을 심히 엄수하였다. 부인이 丁亥(1467)년에 태

어났는데 어릴 때 어머니의 훈도를 받아서 성품이 온화

하고 정숙하고 은혜로웠으며 傳記를 대충 배워도 大義

를 통달하였다.

敬順으로 公을 섬기고 가정일에 조심하고 삼가서 비

록 작은 일 일지라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여쭌 뒤에 처리했다. 부군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성을 다하여 다 받들어 주고 세속

의 투기 같은 습성은 성색(聲色)⑨ 에서 엿볼 수 없고

공의 교유간의 견문이 부인께서 능숙하여 왕왕 비교하

니 모두들 탄복하였다.

어머니의 연세가 백세에 가까우나 아직 강건한데 부

인께서 날로 극진히 효도하고 가사는 뒤로 미루고 밤낮

곁을 떠나지 않으며 앉고 눕는데 몸서 부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잊는 법이 없었다. 

간혹 물러나 여가가 있을 때는 모자라는 음식을 고루

장만하여 도리에 빈틈이 없었다. 

조카와 생질들을 돌보는데 친자식같이 하였다. 부인의

동생인 署令 援의 부부가 연달아 미리 죽었는데 부인이

애통하여 말끝마다 울먹였으며 초상때에도 힘껏 도와주

고 그 유자녀를 은혜롭게 기르니 본인 소생보다 더 잘

하였다. 혼인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다들 보살펴 주선해

주고 친척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 고

루 나누어주고 항상 고인들이 함께 사는 의리를 생각하

여 말하였다.

“옛적에 장공예(張公藝)는 9대가 한 집안에서 살고

최학분(崔學芬)의 집은 한푼의 돈과 짤막한 포백 일지

라도 사적으로 챙기지 않았으니 비록 고금이 다르나 당

연히 방을 나누고 거실을 쪼개서 고인들이 돈목하는 것

같이 마음 먹어야된다."

가정내에서는 어질고 용서함을 힘써서 노비들이 과오

를 저질러도 볼기나 종아리를 치지 않고 또한 모진 말

로 가혹하게 꾸짖지도 않았다. 항상 며느리에게 훈시하

여 말하였다. 

“옛날 도잠(陶潛)은 시종(侍從) 한 사람을 그의 아들

에게 보내며 이도 또한 인간이니 잘 대해 주라."

“유관(劉寬)은 시비(侍婢)가 국그릇을 엎었어도 성내

지 않고 우홍(牛弘)은 동생이 소를 죽여도 아무렇지 않

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여기에 본받아야 된다."

자상하고 츠근한 생각이 내면에서 쌓여 밖으로 벗어

나왔으니 그 언행을 바라보면 한 가지도 정성스럽지 않

은 것이 없었다. 성품이 밝게 통달하여 능히 길흉과 처

신할 이치를 알고 궁달과 득실의 즈음에도 침착하고 번

거롭지 않았다. 매양 공자의 말씀을 외우면서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는데

한가지 일의 성패로써 어찌 화복을 논할 수 있느냐?"

아들네가 낙방해도 슬퍼하지 않고 급제해도 역시 크

게 기뻐하지 않았다. 아들들에게 친히 효경(孝經)과 小

學을 가르쳐서 의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니 다 한때 소문

이 자자했다. 부인의 덕이 규문 안에서 나타나서 일가친

척으로 퍼지고 고위층까지 전해져서 대소원근이 경앙

(敬仰)하고 모범으로 여기니 공의 아름다움이 능히 짝

하고 더욱 광채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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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子년의 화란에 공이 죽으니 부인께서 슬피 부르짖

고 먹지 않으니 거의 죽게 되었다. 이때부터 문을 닫고

슬피 사모하여 친척과 이웃의 각종 연회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제사 때는 반드시 몸소 간여하여 정성을 바쳤다.

제삿날을 당하면 드는 달에는 고기와 양념을 입에 대

지 않고 항상 못 죽어서 한을 삼으며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으며 질병에도 복약하기를 즐기

지 않고 속히 지하로 돌아가기를 빌었다. 戊子(1528)년

정월 28일 감기병으로 죽으니 향년 62세이다. 안팎의 친

척과 노비들이 슬피 호곡하며 가슴을 치니 부모상을 당

한 것 같고 집안과 인척과 이웃까지 유달리 슬퍼하고

조상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 부인의 현덕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짝하지 못하니

미담과 찬사를 안국이 다 기록해서 짓지 못하고 만족하

게 드러내지 못할 것을 두렵게 여기나 부인의 덕이 영

구하여 찬사가 넘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의 순수한 두터움에 복록과 명수의 맞지 않

음이 괴이하니 사람들로 하여금 베풀고 갚는 즈음에 한

이 많음을 논박하니 과연 어떠한가. 4월에 공의 묘소 왼

편에 부장(  葬)했으니 공이 죽은 뒤 25년만에 마침내

공의 뒤를 따랐으니 부인은 자못 유한이 없을 것이다.

네 아들중 長男인 連源이 丙子년 생원시에서 으뜸으

로 붙고 壬午년에도 뽑혔는데 丙戌년 重試까지 급제했

고 次男인 達源은 丁丑년에 급제하여 일찍이 중국까지

다녀왔고 三男인 逢源은 丙子년에 생원이 되고 四男인

通源은 己卯년에 生員이 되었으니 모두들 문장과 행실

과 영예를 갖췄으니 공과 부인의 유경(遺慶)⑩ 이 이로

인해 따라 붙은 것이다. 장남인 연원은 漢城判尹 김당

(金 )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3녀를 낳으니 아들은 강

(鋼)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차남인 달원은 兵曹參判 윤

희인(尹希仁)의 딸에게 장가들어 네 아들을 낳으니 진

(鎭)과 자(  )와 전(銓)과 수(  )이고 딸은 종실(宗室)⑪

황양정(荒壤正)⑫ 수린(守 )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어

리다. 삼남인 逢源은 刑曹正郞 김현조(金顯祖)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건(鍵)을 낳으니 어리다. 4남 通源이 종

실 德林君 자(孜)의 딸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으니

전(  )과 뢰(  )인데 딸 하나와 모두 어리다.

명(銘)에 이르되

현묘한 이수가 부지런히 돌아가니 누구의 주장이 옳

을 것인가.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박잡하니 차라리 좋은 이치이다.

길조와 순수함을 함께 했으나 흉사가 앞서서 덕을 상

하게 했네.

이치가 소명하여 제자리로 돌렸으니 만 가지는 같으

나 한 가지가 어긋났다.

여기에 누가 서러우냐. 하늘에게 따져 물어보자.

저 아름답고 복적은 부인이여, 사람의 도리를 강조하

며 몸소 이행했네.

정성을 다하여 어질고 후덕하니 운명따라 복을 누렸네. 

그의 베품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엎어지고 쓰러지니

재앙이 웬일이냐.

황탄한 일은 많이 다스렸으니 선량하면 인색할까.

명수와 운세를 만나면 안정을 이루지 못하니 아, 어디

에 의탁할고.

효험이 자손에게 있을 것이고 대를 이어 경사가 무성

하니 이 비석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判中樞府事 兵曹判書公 安國撰

주(註)

⑨성 색 : 말소리와행동에서보이는표현.

⑩ 유 경 : 끼친경사.즉후광

⑪ 종 실 : 왕실

⑫황양정 : 왕실에게 내리는 계위이니 대군(大君), 군

(君), 도정(都正), 정(正), 부정(副正), 수(守), 부수

(副守), 령(令), 부령(副令), 감(監) 등 왕족의 계급

따위.                                         <끝>

변고(變故)가 층층히 나고 정돈(整頓)할 가망(可望)

은 없어 암흑(暗黑)의 세상이 점점 다가오니 공인들 홀

로 시운(時運)에 어찌하리오 충의(忠義)로 일어나는 분

한 마음이 가슴을 메웠더니 갑신정변(甲申政變)때에는

다행이 곁에서 구하여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공의 죽음

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도

다. 乙未(1895)년 민비(閔妃) 시해사건(弑害事件)으로

원통함을 참고 깊은 산골에 묻히어 더

욱 살 뜻이 없었으나 특별히 임금의

총우(寵遇)가 쇠하지 않음에 감격하여

때로는 더러 문안(問安)을 드렸으니

대개 분수를 다 지키는 의리였다.

공이 비록 늙어서 물러났으나 나라

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천성(天性)에 뿌리밝혀 나라에 큰 일

이 있을 때마다 대신(大臣)과 더불어

힘을 다하여 바로잡고 구하였다. 이용

익(李容翊)이 임금의 은혜를 믿고 뒷

일을 염려하고 끄리는 것이 없자 公이

대궐 안에서 엎드리고 죄(罪)를 청하

니 임금이 죄는 주지 않았다. 

乙巳(1905)년 오조약(五條約)이 성

립(成立)되자 또한 조상공(趙相公:趙

秉世)과 더불어 오조약의 폐기(廢棄)

를 상소(上疏)하던 중 趙相公은 마침

내 순국(殉國)하였다. 임금이 공을 불

러 타일러 말하기를 원로대신(元老大臣)이 다 죽었으니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경(卿)은 죽지마라

하니 公이 대답하기를 신(臣)을 죽지 않게 하시려거든

빨리 신의 청을 들어주옵소서 신이 이미 한번 죽으려한

이상 임금께서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하고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

다가 한 밤중이 되어 물러나는데 액례(掖隷:액정서(掖

庭署)에 딸린 관원)가 뒤를 따라와서 서로 지키고 떠나

지 않으니 죽으려 하였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공의

오랜 병이 더하여 시골집에 돌아와 앓다가 돌아가니 향

년(享年)이 83세였다.

공이 나라를 다스리며 기록할만한 일이 많지만 오직

이 몇 가지 일은 끝 부분의 큰 것이 되므로 특별히 적

어서 그 나머지에 포함시킨 것이다.

공은 안에서 하는 일에 독실하였고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백씨(伯氏) 서윤공(庶尹公) 섬기기를 아버지를

섬기는 것같이 하여 말과 행동거지(行

動擧止)에 감히 조금도 어기지 않고 공

사(公事)로 멀리 떨어지지 않을 때면

서로 만나서 즐기고 온화(溫和)한 기색

이 넘치며 비록 나이와 벼슬이 높았지

만 곁에서 모시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며 성의를 다하더니 서윤공(庶尹

公)이 돌아가시자 계씨(季氏) 판서 이

택(履澤)과 같이 한 집에 살며 출입(出

入)하고 기거(起居)하는 것을 같이하여

담소(談笑)하고 즐기며 잠깐사이도 서

로 떨어지지 않으니사람들이 춘진(春

津:중국 당나라 때 형제간에 우애가 좋

았던 사람의 이름)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자질(子姪)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순순(諄諄)하게 가르쳐 스스로 허물을

고치게 하였으며 비록 종같이 천한 사

람에게도 말소리와 얼굴빛으로 다스리

고 욕설을 하고 꾸짖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화순(和順)하기 때문에 그 충직(忠直)하고 순후(淳厚)

함의 응접(應接)하는데 나타남이 이와 같았다. 시(詩)에

이르기를 온화하고 사람에게 공손하는 것이 덕의 근본

이라 하였으니 그 공을 두고 말한 것이리라.

학진(鶴鎭)이 公을 뵈올 때마다 반백(半白)의 머리에

홍안(紅顔)으로 환담(歡談)하였으며 늙도록 풍채(風采)

가 쇠(衰)하지 아니하였다.

公의 원배(原配)는 증정경부인 한산이씨(贈貞敬夫人

韓山李氏) 郡守 진재(晉在)의 따님으로 癸未年에 낳았

고 임신년에 卒하니 二女를 두었고 계배(繼配)는 정경

부인 능성구씨(綾城具氏) 태화(泰和)의 따님으로 一女

를 두었으며 모두 부덕(婦德)이 있어 公을 섬기는데 덕

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계자(系子) 상진(相璡)은 승지였는데 일찍 돌아갔고

그 아들 주섭(柱燮)은 지금 참봉(參奉)이요 김병식(金

炳軾)은 지금 승지(承旨)이고 이중철(李重哲)과 이상규

(李尙珪)는 모두 郡守이며 세 사람의 사위요 중철의 系

子는 필종(泌鍾)이니 참봉이고 명(銘)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에서 심씨보다 나은 씨족(氏族)은 드믈도다.

굳세고 날랜 청성백은 터를 열어 넓고 두텁게 하였으

며 세 정승과 국구(國舅)가 나왔도다.

아름다워라 청양군(靑陽君)이여 높고 깨끗한 언론(言

論)으로 사림(士林)의 영수(領袖)되었도다. 청헌공(淸獻

公)은 크게 이름 드날리어 탕평(蕩平)을 바로잡아 구하

였도다. 정간공(貞簡公) 父子는 덕위(德位)로 서로 이어

받았고 사마공(司馬公)은 능히 본받았으나 덕행(德行)

만 있고 수(壽)를 못하였도다. 

이 분이 상공(相公)을 낳으니 조정(朝廷)에서 덕이

으뜸이었도다. 善美한 풍채에 씩씩한 혈기(血氣)받았도

다. 누가 이러한 용모(容貌)보다 나으리오. 옛날 어진 정

승이라고 어찌 다른 재능(才能)이 있었으리오 임금이

그대를 가상히 여기되 한 절개로 풀어지지 않았다 하고

팔 다리와 같이 여기고 오직 의탁하였도다.

공이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 어찌 그리 칭찬하시느냐

고 하자 팔 다리에 비유한 것을 다시 말하였으니 그 기

쁜 일이 아닌가 영의정으로서 가장 적임자였으니 감히

의(義)를 다하지 않을 손가 이로부터 일에 임하면 오직

의리만 보았도다. 해(害)가 없었으니 그 순순(順順)하게

아름다워지리로다. 만일 부정(否定)하는 사람 있으면 그

것은 임시 변통으로 이리 저리 꾸며댄 것이로다. 사람이

혹 모르면 이 의논을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새겨 분별함은 공의 뜻을 밝히는 것이니 상고

할 것 있으려니와 나의 말에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숭정대부규장각대제학 안동 김학진이 삼가 짓고

보국숭록대부시종원경대훈위 여흥 민병석이 삼가 쓰고

전서(篆書)는 숭록대부의정부참정 안동 김성근이 삼가 씀.

<끝>

領議政 靑寧公大勳位 諡 文忠 靑松沈公(舜澤) 神道碑銘 (下)
(영의정 청녕공대훈위 시 문충 청송심공(순택) 신도비명)

十三 相丞의 事蹟(神道碑文) 연재

청 송 심 씨 종 보

▲청녕공 묘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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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필집 : 숨겨둔 애인 中에서 -
李氏 姓중에서 전주 이씨하면 모
르는 사람이 없어도 진성(眞城)
이씨라면 별로 아는 사람이 없
다. 그도 그럴 것이 전주 이씨는
조선조 500년을 다스린 왕족일뿐
더러 김, 이, 박이란 우리 나라 삼

대 대성이 된다.
그러나 웬만큼 보학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줄줄이 영
상을 낸 집안도 아니요, 수(數)적으로 번족한 집안도 아
닌 진성 이씨를 단연, 名門으로 꼽는다. 혹 진성 이씨는
모른다 해도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을 모르는 사
람은 없다.
이렇듯 진성 이씨는 퇴계 한 분만으로도 우리 나라의
우뚝한 명문이 되고도 남는다 하겠다.
퇴계는 나라에서 중책을 맡기려고 여러 번 불렀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
을 기울였다. 그는 당대 세도가나 정치가로서가 아닌
대학자로,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
본, 중국은 물론 지금은 세계적으로 퇴계학의 연구가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그의 학문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18현으로 종묘에 모셔져 제향을 드렸으
며, 현재 통용되는 지폐인‘천원’짜리에 초상화가 들어
있어 남녀, 노소, 유무학 귀천에 관계없이 매일 친근하
게 대하고 있다. 퇴계의 성리학에 관한 높은 학덕은 접
어두고 그에게는 세간에 회자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
화가 많다.
그가 일찍이 상배를 당하여 속현(續弦)을 하게 되었다.
권문세가나 귀한 가문의 총명하고 현숙한 규수가 줄
을 이었으련만 동네에서 못생기고 좀은 모자라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과년한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만으로
도 퇴계는 단연 현인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게 한다.
그 부인이 추녀일 뿐 아니라 재주 또한 손방이어서
버선을 지으면 자루요, 도포자락은 빨강 파랑의 헝겊으
로 덧대어 기워 놓은 조각색보였다. 아무리 무던한 남
편이라 하더라도‘이게 뭐냐’며 버선이나 도포자락을
집어던졌으련만 퇴계는 태연하였다.
이를 본 원근의 선비들은 오히려 멀쩡한 도포자락을
온통 붉고 검은 헌 무명조각으로 기워 입거나, 외 씨같
이 맵시나는 버선을 버리고 일부러 뒤틀린 자루모양으
로 짓게 하여 신었다. 이렇듯 당시 선비들에게 일대 유
행이 되었다고 하니, 부인이 현세의 인물이라면, 어쩌면
최첨단 유행의 의상디자이너로 세계적 각광을 받는 존
재였을 것이며, 퇴계는 패션쇼의 일류 모델로 이름을
날렸을 것이다. 뿐인가, 제사 때면 많은 제원이 제상 앞
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부인은 제물을 보고“밤 좀”,
“대추 좀”하며 조르건만 퇴계는 점잖게“지내구서”, 했
다니 제사를 지내고서 제수음식을 드시라는 뜻이었다.
그는 참으로 일거수 일투족이며 말씀 한 마디라도 성

현의 법도에 따라 어긋남이 없이 처신한 도학자였다.
높은 벼슬길조차 사양하고 학문에 전력한 대학자며
출중한 제자를 길러낸 큰 스승이었다. 이렇듯 성인으로
추앙 받는 선생이 기첩 혹은 애인을 두었다면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전언에 의하면 단양 군수로 있을 때 밤 수청을 들던
예쁘고 총명하며 글 잘하는 두향(杜香)이라는 기녀와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기생 애인이었거나 기첩이었거
나 상관할 바가 아니다. 두향과 퇴계의 로맨스는 많은
이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으며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가 젊은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흠이 될
게 아니라 그의 인간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총명한
두향이 어찌 퇴계를 그냥 놔두었겠는가. 
대학자며 현인인 그를 추앙하여 흠모하고 존경하고
경애했음은 물론이요, 일편단심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퇴계가 단양을 떠난 뒤에도 평생 정절을 지키며 그리워
하고 사모했을 뿐 아니라 퇴계가 별세했다는 부음을 듣
고는 삼 년간 상복을 입고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다 하
니 어찌 사대부 집안의 부인에게 못 미친다 할 것인가.
두향의 무덤은 남한강을 굽어보는 단양 강선대의 강
가에 있었는데 진성 이씨들은 명가의 후손답게 해방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수백 년간을 돌보아 왔을 뿐 아니
라 흠모하는 심정을 시로 읊었다.
퇴계 문중에 전하는 고문헌에 의하면 그의 십세봉사
손(十世奉祀孫)되는 퇴계학의 계승자인 고계(古溪) 이
휘녕(李彙寧)은 두향의 무덤을 찾아갔다. 

<4P에 계속>

역대 문인 가운데 소동파와 원진·백거이를 가장 흠모

했던 沈魯崇(1762∼1837, 字泰登, 號 夢山居士·孝田)은

소동파의 이 시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심노숭은 자신이 지나온 삶의 자취가 춘몽처럼 스러질

까 봐 76년의 인생 역정을 집요하리만큼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얽혀져 빚어낸 역사마

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그는 지나

온 역사와 당대의 정치와 인물들에 대해서도 방대한 양의

기록들을 남겨놓았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저서나 편저로는 문집『효전산고

孝田散稿』58책(유배일기 20책 포함), 집안 선조들에 대

한 기록인『적선세가 積善世家』8책, 야사총서『대동패림

大東稗林』(현존본 136책)이 있다. 이밖에도 그는 부친 심

낙수(沈樂洙 1739∼1799)가 지은 당론서인『정변록 定辨

錄』을 증보하였고, 조선 후기의 손꼽히는 시인인 이병연

(李秉淵 1671∼1751)의 시를 선하여『사천시선비( 川詩

選批)』2책을 남겼다.

삶의 자취를 이토록 절절히 남기고자 했던 그는『대동

패림』의 편자로서 근자에야 겨우 이름 석 자만이 알려졌

을 뿐, 사후 160여 년이 지나도록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심노숭이 살았던 18세기 말∼19세기 초는 상품화폐의

발달, 도시의 성장, 성리학 말폐의 노정, 실학적 사고의 흥

기와 같은 국내적 상황에 명·청의 새로운 사상과 문학,

서학(西學)의 유입 같은 외적 요인들이 뒤섞여 사회 전반

이 급변해 가던 시기였다. 문단의 동향 역시 문학 담당층

의 광범위한 확대, 성리학적 문학관의 이완 등과 함께 다

양한 변모의 양상들이 나타났고, 그 급변의 징후가 상층

의 사대부 관료·문인에까지 파급되자 正祖는 급기야‘문

체반정(文體反正),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명·청의 각종 패사소품서들의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관

각(館閣)의 공용문과 유생들의 과문(科文)에 순정(醇正)

한 문제가 요구되었으며, 조정 관료들은 올바른 문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임금에게 개진해야 했다.

하나의 통합적 이념을 필요로 하는 봉건왕조의 시대에

문체의 다양화는 곧 의식의 다양화였기에, 재위자는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사소품가로 매도당하였던 일부 문사

들은 자신의 문학에 가해진 각종 제재(制裁)에 대해 강력

히 반발하기도 하였다. 김려(金 1766∼1821)는 벗 이옥

(李鈺 1760∼1813)의 문학을 옹호한 글에서, 문학을 감상

하는 것은 마치 꽃을 감상하는 것과 같으니 모란·작약의

부염(富艶)을 가지고 패랭이꽃·수구화(繡毬花)을 내버리

며, 국화와 매화의 고담(枯淡)을 가지고 분홍 복사꽃·붉

은 살구꽃을 미워한다면 이 어찌 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담정유고( 庭遺藁)』권10, 「제도화유수관소고권후(題

桃花流水 小稿卷後)」라하여 개개의 문학이 갖는 그 나

름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심노숭은 이 시기 대표

적 패사소품 작가들인 김려·이옥·강이천 같은 문인들

과 성균관에서 가까이 교유하고 있었으며, 그 문학 성향

에서도 일정하게 이들의 문학과 공통되는 면모들이 보이

고 있다.

그러한 작품 성향을 오직‘패사소품’만으로 규정할 수

는 없겠으나, 조선 후기 주요한 산문 작가로 자리매김할

만한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다.

심노숭은 1762년 심낙수와 한산이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송으로, 효종 때 영의정

을 지낸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의 7대손이다. 그는 서

울에서 자라면서 난만한 도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고,

부친의 평안도 임소를 오가면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4대 기서(奇書)와『서상기 西廂記』

같은 중국 소설에 흠뻑 빠지는 등 개방적이고도 분방한

문예 취향을 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동생 노암(魯巖 1766∼1811, 字 泰詹, 號 悌

田)과 늘 함께 학문과 문학을 연마했다. 그러나 둘은 외

모부터 성격까지 대단히 상반되었다. 노숭이 진사시에 합

격하고, 노암이 생원시에 합격한 데서도 보듯 이 둘의 성

향은 재기발랄한 문인형과 근엄 신실한 학자형으로 대별

될 만했다. 늘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형제에만큼은 누구보

다도 진하였다. 동생은 형의 문학을 두고“소설체다”“단

원 속화같다”, “소품전기가(小品傳奇家)의 본색이다”는

등의 비판을 줄곧 하였던 바, 이에 대한 심노숭의 반박을

통해 그의 젊은 시절의 문예취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문장에는 신기(神氣)의 문장과 정취(情趣)의 문장의

있으니 신기는 자전(子傳)에 있고 정취는 패가일파(稗家

一派)에 있다. 패가류 가운데『서상기』, 『금병매』는 천하

의 정취문자다. 「천하의 청취문자」

태첨(泰詹)이 내 글을 배척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한

부 편지를 써서 말을 갖추리라. 그는 마치 요즘 사람들이

남을 공경할 때 쓰는‘팔자안(八字案)’처럼 오직 말하는

거라고는‘소품전기가(小品傳奇家) 본색(本色)’으로 이 말

한 마디로 펴지 않는 곳, 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 또한

천하의 가소로운 일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고서 어찌 사람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소품전기가 본색」

근세의 화가 김홍도는 속물과 일용사물을 잘 그렸는데,

사물의 진경에 임해서 모양의과 빛깔을 곡진히 묘사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산수화에 있어서 만은 쇠약해서

볼 만한 것이 없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비교하면

거의 다른 사람의 작품 같았다.

속화는 화가의 화재(畵材)가운데 가장 하류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비록 빼어난 기량을 발휘해도 사람들이

다 천시한다. 하지만 진실로 묘(妙)의 경지에 나갔다면

산수화이든 속화이든 가릴 게 무엇이 있는가! 속화를 그

리는 자는 산수화를 그릴 수 없고, 산수화를 그리는 자는

속화를 그릴 수 없으니 둘 다 공히 치우친 기예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단원(檀園)속화」
* 옮긴이 김영진(金榮鎭)*

<다음호에 계속>

두향(杜香)과 퇴계(退溪)

문 단단문

沈魯崇論-조선 후기 한 문인의 독왕고래(獨往孤來)
만사는 춘몽과 같아 아무런 흔적도 없구나(事如春夢了無痕)

광주판관 태등 심노숭(2 話) (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上

<태학산문선>

부회장 심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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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浦市 大串面 藥岩里(藥山) 수찬공(휘 : 達源) 묘

역을 끼고 좌로 돌아 100미터쯤 가노라면 一基의 유

허비가 서있는데 이 비는 谷山公(휘 : )의 13대 孫

이신 進士 荷汀公(휘 : 星澤)께서 세우신 것이다. 공

께서는 10대조이신 포천현감공(휘 : )의 所作인 藥

山東臺八景을 유허비에 陰刻하여 세우셨는데 그 구

절은다음과 같다.

藥山東臺八景
(포천공 휘 합 소작)
1. 薇山霽月 (미산제월)

미산의 개인 하늘의 밝은 달

2. 龜山牧笛 (귀산목적) 

구산의 목동이 부는 피리소리

3. 西華暮鍾 (서화모종)

서화의 저녁 종소리

4. 松嶼漁火 (송서어화)

송서의 고기잡이 배의 불빛

5. 凰山落照 (황산낙조)

황산에 지는 해

6. 乘馬晴嵐 (승마청람)

승마의 개인 하늘 아지랑이

7. 鳴谷秋陰 (명곡추음)

명곡의 가을 그늘

8. 前浦潮聲 (전포조성)

앞 포구의 조수 물소리

-12代孫 好燮 제공-

알 림

近日 各處에서 電話로 大同寶鑑 또는 CD(2매)

가 무엇이냐고 문의하는 分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사진보감 2권을 배달해놓고 대금을 송금하라

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靑松沈氏 大宗

會라고 本 宗會名義를 사칭한다는데, 본 대종회

에서는 一切 그런 商行爲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그러한 전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

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종회에서는 宗報

廣告란을 이용하여서만 告知할뿐 전화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부 -

철 조 망

통통계계청청 조조사사에에 의의한한 沈沈氏氏 현현황황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성씨 및 본관(本貫) 조

사에 따르면 본관을 靑松으로 하는 靑松沈氏는 2000

년(조사)당시 전국적으로 65,744가구에 모두 212,717

명이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지난 2000년 11월 1일 기

준으로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성씨 및 본관

보고서)에서 밝혀졌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45,985,289명 이며 이중 沈氏 姓을 갖은 사

람은 18개 본관에 총 252,255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심씨 성을 갖은 사람중 본관을 청송으로 하는 사람

이 212,717명(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삼척

12,362명(5%), 풍산 10,990명(4%), 기타 경주

(1,9%), 남원(0,6%), 청주, 밀양, 의령, 전주, 정선 등

의 순이며 거주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46,017명

(21%), 45,524명(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산 16,349명(7,7%), 경남 15,634명(7,3%), 인천

12,160명(5,7%), 경북 10,251명(4,8%)등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청송심씨 관향인 경북 청송에는 358가구에 모

두 825명의 동족들이 살고 있으며 대표적인 집성촌(集

姓村)으로는 파천면 덕천리(巴川面 德川里)를 비롯 부

남면 대전리(府南面 大前里), 감연리(甘淵里), 부동면

부일리(府東面 夫日里)등이 있다.

- 제공 : 심남규(청송) -

總務理事

鍾 赫

前 文化部長 (新任)

財務理事

仁 輔

前 族譜編輯部 (新任)

文化理事(촉탁)

載 烈

現 宗報編輯人 (留任)

▶ 유허비(심성택공 입석)

大宗會 新任 會長團會議 開催

大宗會에서는 6月 5日 11시 大宗會 會議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대종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選任된 회장단의 相見禮 兼 任期 첫 번째로 소집된 회의로 시

종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 안건 중에는 현재 大宗會에서 근무하고있는 三名의 常任理事에

관한 건이 있었는데 현재의 이사는 70세를 넘는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본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 말일

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상임이사로 교체하여 근무토록 합의하였다.

이날 새로 임명된 常任理事는 다음과 같다.

<3P 문단에서 계속>
이 사실을 안 집안 동생 되는 한성부윤 운산(雲山)
이휘재(李彙載)는 함께 성묘 못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여겼다 하니 그 후손들이 두향에 향한 관심 또한 각별
했다.

고계옹(古溪翁)이 두향의 무덤에 술잔을 드리며,

香魂終古降仙臺 강선대의 옛 혼은 그윽도 한데
(향혼종고강선대)
三尺古墳水上 나지막한 무덤에 물결이 친다
(삼척고분수상외)
南浦春愁草自 개포가엔 풀빛도 시름겨운데
(남포춘수초자암)
山月色鶴應來 달이 뜨면 학들도 날아들리라.
(구산월색학응래)
芳名不沒登歌詠 전하는 시와 노래 꽃다운 이름
(방명불몰등가영)
異事相傳薦酒盃 옛 이야기 나누며 잔을 드누나
(이사상전천주배)
寄語村民須善護 무덤을 지켜달라 부탁을 하고
(기어촌민수선호)

歸舟日暮却低回 돌아오는 뱃길은 해가 지누나.
(귀주일모각저회)

이렇듯 후손들도 그 선대의 기첩에 대한 배려가 남달
랐다. 영조시대의 문인인 월암(月巖) 이광여(李匡呂)도
‘두향의 이름이 사라질 때면 강선대의 바위도 응당 없
어지려니’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면 퇴계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두향 또한 퇴계의 짝이 될 만큼 뛰
어났던가 싶다.
뿐인가, 숙종조의 대학자 수촌(水村) 임방(任 )은 두
향을 당나라의 명기 두추(杜秋)에 비견하기도 했으니
어쩌면 퇴계에 두향이라 할까 두향에퇴계라 할까.
퇴계의 제자로 임진난 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鶴溪)
이산해(李山海)의 후손들도 스승의 애인이었던 두향의
무덤에 제사 지내 주었다고 하니 옛 사람들이 행한 사
제의 도리를 보는 듯 하여 아계의 후손들이 더욱 존경
스러울 뿐이다.
퇴계의 후손들은 그렇다 해도 퇴계 제자의 후손들까
지 기나긴 세월 그 하찮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천기
두향의 무덤을 향한 각별한 정성은 우리들에게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다. 하겠으며 두향과 퇴계와의 아름다운
로맨스는 아직도 후학들의 가슴을 촉촉이 적셔 주고 있
다고 하겠다.

<끝>
대종회 부회장 심영구

평화로운 이 강산
동족 상잔의 6.25
강산은 피로 물들어
처절했던 전쟁이
송이송이 지고 간
젊은
병사들이 죽어간 넋

그들의 희생된 혼 모여
분단된 조국 그 아픔이
녹슬은 철조망
50년에 비바람으로
조만간에

산화되어 끊어지리

- 심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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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消 息宗

▶부산종회 총회 광경

▶재덕 종회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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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관 종회장 심응섭

五世祖 安孝公 端午節祀 奉行

6월 4일(음 5월 5일 : 端午節)

初獻 : 應燮 安孝公宗會 會長

亞獻 : 相郁 鐵原 奉翊公宗會

終獻 : 應斌 運營委員

大祝 : 光澤 運營委員

執事 : 相稷 安孝公宗會 總務

釜山宗會 第29回 定期總會 開催

* 日 時 : 2003年 6月 29日 日曜日 11時

* 場 所 : 釜山 東萊植物園內 금강국민호텔 會館

會長 沈 在 德

安孝公宗會 定期總會 開催
安孝公宗會에서는 端午節祀를 奉行한 후 齋室로

내려와 2003년도 定期總會를 開催하였다.

이날 總會에서는 任員改選이 있었는데 改選된 任

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 元 老 : 成澤 載鴻 甲輔 現澤 相熙

宜亨 奭鎭 應斌

* 顧 問 : 魚澤 相弼 應燮

* 會 長 : 斗燮(新)

* 副 會 長 : 永澤(新) 庚周 相龍

* 運 營 委 員 : 光澤 萬鎭(新) 敬鎭 行鎭 相八

相穆 彦浩 明玉(新) 敏玉 載元

* 監 事 : 鳳鎭 相德 寬錫

* 總務理事 : 相稷

* 財務理事 : 相龍

* 管理理事 : 相億

* 墓下管理理事 : 彦村 應植 權裕

大學經文에서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고지욕명명덕어천하자) 밝히려는 자는

先治其國 :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선치기국)

欲治其國者 : 그 나라를 다스리려는 자는
(욕치기국자)

先齊其家 : 먼저 그 집안을 바로 잡았고
(선제기가)

欲齊其家者 : 그 집안을 바로 잡으려는 자는
(욕제기가자)

先脩其身 : 먼저 자기의 몸을 닦았고
(선수기신)

欲脩其身者 : 자기 몸을 닦으려는 자는
(욕수기신자)

先正其心 : 먼저 자기 마음을 바르게 했고
(선정기심)

欲正其心者 :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자는
(욕정기심자)

先誠其意 :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했고
(선성기의)

欲誠其意者 :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는 자는
(욕성기의자)

先治其知 : 먼저 자신의 지식을 이루게 했다.
(선치기지) 

致知在格物 : 그러니 지식을 이루려는 것은 모든사물을
(치지재격물) 구명하는데 있다.

-愚 慶 作-

김포종회 1/4 분기 이사회개최

2003년 6월 27일 11시 김포시내 우식식당에

서 30여명의 임원이 모여 1/4분기 이사회를 개

최하였다.

금년에는 봄이 예년에 비해 짧아 오는 듯 하

더니 벌써 여름의 더운 날씨이다. 또한 봄은

가뭄이 특징인데 여름 장마 못지 않게 많은 비

가 내렸다. 기상 이변이 심상치 않아 앞으로

폭풍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경제전망도 신통치 않다. 부산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을 겪고 나니 이제는 철도

노조의 파업이다.

국민 1인당 소득 萬달러에서 멈춰선지 벌써

몇 년째인가. 남미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

휘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종회소식으로는 김포신도시계획이 발표되었

다. 김포시2동 일대와 양촌면 일부지역이 포함되

었는데 이 지역은 신천공묘역을 중심으로 후손

이 수 백년 생활터전으로 지켜온 곳이다. 정부에

서 이 지역을 시가의 30%내외가격으로 강제 수

용하여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정서나 경제적 손실을 간과한

채 사업을 강행한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대책

위를 결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투쟁하고 있다.

종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란다.

(제공 : 김포종회)

전국 종친들께 드리는 글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번창을 기원하며 가

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각 지역 종

친회 회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종친회를 운영하다 보면 계보와 항열을 잘

모르는일가분들이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초월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선조님들의 제향행사에 적극적으로 참

석하여 일가간의 정을 두텁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청송심씨의 후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가분들이 자발적으로 각

종친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르는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은 가르쳐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생각합니다.

일가 여러분 !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같이 일가간에 서

로 만나 상견례도 하고 상부상조하며 혈육의 정

을 돈독히 한다는 것은 조상님들의 은덕에 보답

하는길이며후손들에게도귀감이되는것입니다. 

우리 모두 청송심문의 행사에 다 함께 참석하

여 대종회와 각 종친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서.서울종친회 회장 심삼조 배

▶안효공종회 총회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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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보다 높으신 아버님 은혜, 하해
보다 깊으신 어머님 은혜”란 노래
가 있었다.
여기서 태산의 높이, 하해의 깊
이는 표현의 대조 일뿐이지 비교
가 아님은 물론이다. 두 분의 은혜
는 끝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머님의 은
혜를 더 크게 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잘못되었다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면서부터 어머니와
함게 생활하며 성장하게 마련이고, 독립된 모습을 갖추고
태어나서도 어머니를 떠날 수 없을뿐 아니라, 비범한 인
물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면 훌륭한 아내가 있었다
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있다.
한 가정이나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데도 그 배후에
는 꼭 여자가 있었다. 우리 속담에“과부는 쌀이 서말이
요, 홀아비는 이가 서말이라”고 한 말로서도 표현할 길이
없는어머님의 은혜는 충분한 대변이 된다. 
우리는 아버지를 하늘에, 어머니를 땅에 비유한다. 그
것도 어머니는 기르는 역할을 맡아 함으로 그렇게 비유되
었을 법하다. 땅은 미추의 구별도 선악의 선택도 하지 않
는다. 모든 생물, 무생물까지도 가슴에 품고 어루만져 기
른다. 이만큼 가까이에 있고 친숙하다. 우주 만물들이 어
떤 형태로 접근하여도 거부하지 않는다. 불평도 불만도
없다. 
파혜쳐도 짓밟아도 깎아 내려도 쌓아 올려도 그저 그
만이다. 인종(忍從)의 미덕을 따를 뿐이다. 어디 그것뿐이
겠는가, 하늘이 크게 노하여 천재(天災)를 내려도 땅은
가슴에 안아 키우는 그들의 종족을 위해서 최후의 힘(地
力)을 다 소모한다, 칠난팔고(七難八苦)도 참아 내는 것
이 땅의 위대함이다.
그러나 땅, 즉 대지는 하늘의 조화가 없이는 아무런 변
화도 시도하지 못한다. 대지의 변화를 주는 것은 하늘이
다. 홍수, 태풍, 지진, 자연발화의 큰 화재, 큰 가뭄 등의

天災가 그것이다. 아마도 이 천재는 재앙이라기보다 대지
가 스스로 도모하지 못하는 변혁을 하늘은 보다 높은 차
원에서 대지의 변모를 위하여 일으키는 변혁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대지가 삼라만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내리는벌인지도모른다.
이와 같이 하늘은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에
있고, 모르는 체 침묵하면서도 대지의 변혁을 주도하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는 땅만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하
늘은 멀게만 생각하니 항상 하늘은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마음이 천리라면 지척(咫尺)도 천리요, 지척이 천리
라면, 마음도 천리라고 했다.
그런데 사회구조 또한 그러하다. 아버지는 항상 밖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도 밥상머리가 스스럼없는 대화
의 장이기도했는데이제는그나마허물어졌다.
등·하교시간,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달라 부자녀간의 대
화는하루에한번도어렵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주 1회, 월 1회로 점차 멀어진다.
게다가 가족이 헤어져 살아야하는 경우가 허다해졌다.
언젠가부터 주말부부란 말이 생겨났다. 이 말은 주말 부
자녀란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직장 따라 객지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아버지도 많아졌다. 이럴때 아버지의 허전
한 객수를 떠올리기에는 아직 나이 어린 자식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대화없는 하숙집 밥상, 아니면
매식집의 식탁, 그것도 아니면 자취방의 보온 밥통이 고
작일 때, 말 한마디 던질 곳도 없는 썰렁한 빈 가슴이야
무엇으로 채우겠는가. 담배, 술, TV를 보다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들 생각에 놀란 듯이 일어나 창이라도 열면
유령의 불빛처럼 명멸하는 네온, 아니면 시골 밤하늘의
별들, 게다가 달이라도 교교(皎皎)히 밝았다고 하자, 그리
움과 외로움과 소외감이 슬픔으로 변하면서 폭포처럼 쏟
아질 때 창백하게 목이 메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족들은
상상해보았을까.
정이란 만나는 빈도나 거리와도 비례하는 법이어서 이
렇게 흘러간 시간이 거리감을 가져오고, 자녀들은 어느새
어깨가 의젓한 성인이 되어 아기자기한 귀엽던 모습은 찾
을길없는데아버지란
의무감만이 어깨를 지긋이 눌러 올 때, 그래도 저것들
이 철이 들면 내 뜻을 알 것이란 자위도 해보지만 그것은

아직 보장받지 못한 미완의 현실일 뿐, 다시 문밖을 나서
면서부터 궁금해지는 마음에서 전화라도 걸어보지만 아
무도 받는 이 없고 전화벨만 저 혼자울리다 멎는다. 이럴
때 아버지의 발길은 산만해진다. 
천년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한걸음이 급하게 달려온
내집에는 아무도 없이 비어있을 때, 자녀들의 성적은 예
상 이하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반기던 아내의 달라진 마음
이 표정으로 나타날 때, 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번 없었던 아내의 옆모습을 곁
눈으로 살필 때, 그때 아내의 시선은 엉뚱한 곳으로 가
있을 때, 밥상을 물리고도 남의 집에 온 것 같이 서먹서
먹할 때, 뒤늦게 들어서는 자식들이 절이나 꾸벅하고 제
방으로 들어간 후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 일주일 내내 생각했던 정담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떠
나야 할 시간이 임박했을 때, 조각보처럼 얼룩지는 아버
지의울분과비애를누가대신해줄수있을까.
그렇다고 가족의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악연(惡緣)도 인연(因緣)인 것’을 하면서 버릴 수는 없
는 직장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은, 아버지의 떨리는 손길
이 어쩌다 유혹에라도 빠지면, 역공의 호기라고 당당해지
는 아내앞에서말을잃고고개를떨군아버지의모습.
그 위에 자녀들의 증오의 눈길까지 받어야 하는 아버
지의상도우리는생각해볼수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잘못만도 아닌 것을 스스로 죄
인이 되어 가장으로서의 위상은 간데 없고, 별빛마저 잃
어버린 구름낀 밤하늘이 아버지의 모습일 때 우리는 처절
해진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심연(心淵)에는“나의 사랑하
는 아들이여,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不眠의 밤을
자져오게 했는가....”(안토시니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들중에서)와 같이 자식들에 대한 정은 침묵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발아래 땅만 보아서는 안 된다. 끝없는 평
야를 바라보자. 地平線 그곳에는 그래도 차마 대지를 버
리지 못한 하늘이 또 하나의 잉태를 위하여 대지 위에 잔
잔하게하나가되어있지않는가. 
이 얼마나 거룩함인가!
시경소아(詩經小雅)에서는“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나를기르시니슬프고슬프도다. 

<8P에 계속>

진실은 밝혀진다

필자는 1997년부터 중앙노동위원
회 사용자위원으로 재임하면서 심
판사건을 꽤 많이 담당하고 있다.
심판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

자위원으로서 그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진실규명차원에서

공익위원 못지 않게 노와 사를 가리지
않고형평을지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최근 필자가 관여한 심판사건 중에는 꽤 난해한『부
당 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이 한건 있었다.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사이버 대학을 운영
하는 S대학원이 2001년 12월 1일 전임강사로 채용한 B
교수를 임용관련서류 및 강사경력증명서 미 제출, 경력
사칭 기타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자 B교수가 지방노동위
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B교수가 승소한 사
건으로서 S학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었다.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사유의 가장 중요한
임용관련서류와 강사경력증명서 미 제출 등에 대해서는
비록 신청인(B교수)이 피신청인(S학원)이 요구한 기일
내에 동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자
세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심문회의 당일에 신청
인이 중국 ○○대학교 재직 경력증명서, 박사학위 증명
서, 경력증명서(일본○○대학), 일본학 연구논문 등 다

수의 연구실적 물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단지 이것을 이유로 피신
청인(S학원)이 신청인을 징계 해고까지 한 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하여 부당 해고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측이 해당교수를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신청인이 정상근무 시 받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불복한 재심신청인(S학원)은 2003년 1월경 중국 ○○대
학을 방문하여 피신청인(B교수)가 제출한 교환교수 증
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위조”라는 증명서를 발
급 받았고 같은 대학 다른 교수로부터도 1996년 5월부
터 1999년 2월 기간동안 교환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
다는 확인서류를 발급(공증)받아 중노위 재임신청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같은 재심신청인(S학원)의 주장에 대하여 B교수는
대학교 측이 ○○대학교의 공식 문서도 아닌 신원이 확
실하지 않은 사람의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문서의 진위
를 따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무한경쟁시대의 기업경영은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가 수없이 많다. 진실은 꼭 밝혀지고 마는 것이 세
상의 이치다. 공익위원들과 근로자 위원 뒤에 심문을
하면서 필자는 재심피신청인(B교수)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중국 북경에 거주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라 생각하고 법무부 출
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위 기간동안 출입국에 관한 사
실증명서를 받아 빠른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느냐를 심
문하였고 피신청인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본인이 이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이 기간동안 중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었다면 재심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허
위논쟁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사건처
리 결과는 초심 명령의 취소였다.

심문회의 다음날인 2003년 4월 30일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발급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B교
수는 1995년 이후 6회에 걸쳐 출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한번 출국시 체류기간이 한 달 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1996년 3월부터 1999년 2월 까지 교환교수로
재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대학을 운영하는 신청인으로서는 교수 채용 시
학위나 교수경력 등을 가장 중요시 하고있는 점등에 비
추어볼 때 허위경력을 제출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므로「이는 징
계해고 사유로서 적합하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시
킬 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고 판
시하고 중노위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본건 초
심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
한 것은 정당해고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의 결과가 주는 교
훈은 학교나 일반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학력
및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등을 미리 제출 받아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한 뒤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
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출입
국에 관한 사실확인만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오류
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경영자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진위여부와 문제의 진실을 규명해
야 할 때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
도 그 핵심을 꿰뚫어 파헤쳐 나가면 의외로 그 진실이
쉽게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인이 경험한
한 예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끝>

대종회 부회장 심갑보

아아버버님님 나나를를 낳낳으으시시고고

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강 좌

월악 심성구

부회장 심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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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沈 誠 之 ①

本 서간은 약 100여년 전에 吉求公(仁壽府尹公 19
代孫)께서 친척 어른 되시는 繼澤公에게 올린 서간
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인즉 高山(지금의 전북 화산.
인수부윤공의 山所地를 말함)비석을 세우는 일에 관
한 것인데 지금의 墓表인 宋秉璿撰 宋秉洵書의 碑碣
이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伏拜審至 (복배심지호)
靜體度萬安諸節無損伏慰且祝 族孫視務紛汨中以淋症
정체도만안제절무손복위차축 족손시무분골중이임증

諸朔辛苦公私爲悶耳高山立碑事何若是汗漫做去耶誠切悶
제삭신고공사위민이고산입비사하약시한만주거야성절민

歎受碑文事食言於丈席亦何道理而收錢事尙無收合而作虛
탄수비문사식언어장석역하도이이수전사상무수합이작허

談奉先之道甚悚甚悚或有貳論之者亦何樣人之欲沮戱於先
담봉선지도심송심송혹유이논지자역하양인지욕저희어선

事耶都不成說而受侮取笑於人不少愧歎愧歎此奉前 念期
사야도불성열이수모취소어인불소괴탄괴탄차봉전령념기

於收合分排錢若何若京有司己來則那念中無生色中間虛費
어수합분배전약하약경유사기래즉나념중무생색중간허비

生梗必多而亦何貌樣耶諒而卽速周旋以完大事仰企仰企若
생경필다이역하모양야량이즉속주선이완대사앙기앙기약

不如意則當躬晉圖之爲計亦非擾惱耶仰企仰企餘在俟候留
불여의즉당궁진도지위계역비요뇌야앙기앙기여재사후유

不備謝上
불비사상

庚子(1900) 至月 23日 族孫 吉求 謝上

경자 지월 23일 족손 길구 사상

槪接於七峰村謝書中而爲先稍饒處先出力收合而其餘次次
기접어칠봉촌사서중이위선초요처선출역수합이기여차차

修收捧而來正初卽勸送舜則氏於沃川千
수수봉이내정초즉권송순즉씨어옥천천

萬仰望仰望耳
만앙망앙망이

惠細席伏感而番番施念隨切未安未安

혜세석복감이번번시념수절미안미안

(번역문)

삼가 보내주신 書信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동짓달의

지극한 추운 날씨에 정양하시는 기체후가 만안하시고 諸

節에탈이없으시다니삼가위로하고축하드리옵나이다.

족손은 시무(視務)에 바쁘고 골몰하는 중에 임병(淋病)

으로 여러 달 동안 辛苦하여 公私間 민망할 따름이옵니

다. 高山에 비석을 세우는 일은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가

는 대로 내버려 두어 등한해지고 있습니까. 진실로 민망

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비문을 받는 일도 丈席 즉 학문과 덕망이 높은 분에게

食言을 하였으니 또한 무슨 도리이며 돈을 걷는 일도 지

금껏 걷지 못하여 빈말이 되었으니 조상을 받드는 도리에

매우 죄송하고 죄송하오며 혹 다른 의논을 갖인자는 어떠

한 사람이기에 조상의 일을 방해하려 하는 것입니까 도무

지 말도 되지 않고 목욕을 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

음을 받는 일이 적지않이하여 부끄럽고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조상 받드는 일에 특별히 유념하여 기필코 배당

한 돈을 수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京有司가 오

게되면 그 속에 생색없이 중간에 허비한 것이 반드시 많

을것인데 또한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양해하시고 바로

주선해서 큰 일을완성하시기를바라옵고바라옵나이다.

만약 마음대로 안되면 마땅히 몸소 나아가서 도모하

게 될 것이니 또한 시끄럽고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나머지는 다음 안부 무를

때를 기다리고이만주리옵니다.

경자년 11월 23일 족손 吉 求 올림

대개 칠봉(七峰)에 인접한 마을에 서신을 보낸 중에서

조금 잘사는 곳에서 우선 收合하고 그 나머지는 차차 거

두어서 오는 正初에 순직(舜則)씨를 옥천으로 보내주시기

를 앙망하옵나이다. 

돗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하오며 번번이 이렇게 철따

라생각해주시니미안미안하옵나이다. 

吉求公 書簡

赤 猿 日 記

저자 沈誠之 1831∼1904

편역 金炳木 (玄孫 壻)

赤猿日記는 靑松義陣의 倡義大將 沈誠之公의 遺作

으로 1896년 3월 2일부터 동년 5월 25일 사이에 있었

던 활동상황을 日記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당시는 1895년도에 있었던 乙未事變(閔妃시해 사

건)과 단발령 등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고 國運은

存亡之秋에 놓여 全國도처에서 義兵이 倡義하던 시

국 이여서 마침내 청송에서도 義兵이 창의하게 되

었다.

靑松義陣은 1896년 3월 2일에 비로소 결성하게 되

었는데 倡義大將이 된 沈誠之公은 貫鄕인 靑松 各面

에서 16名이 넘는 親知들과 또 儒生과 농민등을 합하

여 180여명의 義兵을 모아 各 지역의 전투에 참전하

여 많은 공을 세우며 3개월 간을 투쟁하여 오다가 同

年 5월 25일 高宗의 명령으로 의병이 해산된 후에도

당분간전투는 계속되었다.

1896년 당시는 倭政下가 아니어서 이 글이 獨立運

動家編에는 不適格하게 보이나 훗날 우리 나라는 不

運하게도 왜정 하에 들게되는 상황에 처해 그런 面

을 고려하였고 또 심성지공의 두드러진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주체는 우리 靑松沈門의 貫鄕땅인

靑松에서 行해진 일들이며 창의대장 심성지 공을 비

롯해 많은 친족들께서 분연히 일어나 피흘려 싸워

지켜낸 관향이며 또한 당시의 時代狀況이 적절히 표

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병제도의 실상을 소상하

게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이라는 점을 들어 이 기

록을 부분적으로 발취 몇 回에 나누어 本紙에 연재

하기로하였다. -文化部-

義兵將 沈誠之

1896년 靑松 의진(義陣)의 조직과 활동
대경대학(大慶大學) 교수 권대응(權大雄)

1. 서론 :‘적원일기(赤猿日記)’검토

1896년 안동부 관할 16군 중 함창(咸昌)과 상주(尙州)

를 제외하고 安東, 靑松, 眞寶, 英陽, 盈德, 寧海, 淸河, 永

川, 禮安, 奉化, 順興, 豊基, 龍宮, 醴泉, 등 14군에는 각기

의병진이 결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청송의진의 경우에

는 지금까지 그 전모를 밝혀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

데, ‘적원일기’는 청송의진의 활동과그 주변 군현에서 조

직되어 활동하고 있던 여러 의병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적원일기”는 청송의진의 창의장 심성지(沈誠之)의 6세

손 沈鳳燮이 소장하고 있다. 이 일기는 가로 16㎝×세로

25㎝, 60면 8행에, 20∼25자가 한지에 필사된 것으로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하다. 청송의진의 서기 沈宜植, 吳世魯,

徐孝格, 등의 의해 기록된 적원일기는 1896년 3월 2일부

터 5월 25일까지 85일간의 일기이다.

내용은 청송 의진의 창의 경위, 의병진의 진용, 전투상

황 등을 비롯하여 주변 군현에서 조직된 의병진의 격문

왕래와 상호간의 연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을미 의병기나 경상도 각 군현에서 창의한

의병진에 관한 자료는 다양하게 발국되었다. 그 중 직접

창의한 의병장에 의해 기록된 일기는 금산(金山)의신의

‘갑오병신일기’여중용(呂中龍), 봉화의진의‘일기’(금석주

琴錫柱), 남한산성의진의‘陣中日記’(김하락 金河洛), 안

동의진의‘을미의병일기’(이긍연 李肯淵), ‘벽산선생 문

집’(김도현 金道鉉),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적원일기”

는 다른 일기류와 함께 을미의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더욱이‘적원일기’에서

1896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 까지는 吳世魯가 기록하였

는데, 그의‘仁山先生文集’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자료

의 신빙성을 더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송의진에 관련된 다른 자료, 즉 趙性吉의

‘丙申年倡義記’‘백운시집(白雲詩集)’이나 남한산성에서

창의하여 영남으로 내려온 김하락의‘진중일기’그리고 의

성의진의‘望金城百五十韻’등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일치

하고 있어 그 정확성에 있어 매우 신뢰할 만한 자료이다.

당시 창의과정에서 각 의병진은 격문이나 통유문을 각

처로 발하여 창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송의진의

경우, ‘적원일기’에서 그 구체적인 접수 상황을 물론이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어 자료로서의 충실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송의진에 대해서는 오세로의‘인산선생문

집’이나 趙性吉의‘白雲詩集’에 의병 사실이 약간 기록되

어 있을 뿐이었는데 이“赤猿日記”가 발견됨으로써 그 실

체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상영시 (上營詩)

沈 誠 之

三命登坍血誓明 (삼명등단 혈서명)

담(坍)에 올라 세 번이나 피로써 맹세함에 밝으니,

同心愛國衆成城 (동심우국 중성성)

나라 근심하는 같은마음이 무리지어 성을 이루었네.

蠻酋敢爾 天地 (만추감이 흔천지)

오랑케 괴수가 감히 천지를 흔들 것이냐,

義理昭然秉日星 (의리소연 병일성)

의리(義理)가 해와 별 같이 밝도다.

死亦惟難當事死 (사역유난 당사사)

죽는 것은 역시 어려우나 오히려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生非必欲苟全生 (생비필욕 구전생)

살아도 구차하게 사는 것은 슬픈 일이로다.

晝宵念念重恢責 (주소염염 중회책)

밤낮으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곰곰히 행각하는데,

安得鷄簫散楚聲 (안득계소 산초성)

어찌 닭 울음 같은 퉁소를 얻어서 일본 군사를 흩을꼬.

서

간

문

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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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守 : 교육인적 자원부 학술원 사무국
載興 : 전북대학교
載 : 관세청 안산세관장
載承 : 한국 선물거래소 경영 기획 팀장
載國 : 한국 투자증권 신천역 지점장
載旻 : 외환카드 원주 채권 팀장
長燮 : 문화관광부 법무 담당관
東燮 :      〃 도서관 박물관 과장
榮燮 :      〃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 과장
原泰 : 정보 보호 진흥원 분석 대응팀 단장
相決 : 충북도 복지 환경국장
殷敎 : 외시 합격 외교 1부
斗輔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鏞輔 : 부산지검 조사과장
載龍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서기관
載 : 관세청 주미대사관 주재관
永城 : 제일화제 자동차 보험 부장
長燮 : 문공부 기획총괄 당당관
志鴻 : 단국대 정책 경영대학원장
光燮 : 동양생명 TM팀장
沈日九 : 국세청 본청서기관 조사4국 2과장
沈在鍊 : 국세청 부천세무서장
沈官輔 : 안산시 단원구청장

人 事
正輔 30,000 下一洞

진용 30,000 奉 化

능봉 30,000 삼 척

창용 30,000 영 주

우섭 50,000 춘 천

정섭 30,000 부 산

재철 30,000 부 평

상귀 30,000 정 읍

진섭 50,000 대 전

재철 50,000 안 산

완섭 50,000 방배동

상목 50,000 양수리

창관 10,000

성금감사합니다

任 員 會 費

♤ 송 금 안 내 ♤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011-829-5548

誤字 訂正
종보41호 8P 헌성금난에서
태섭 100,000 固城을
固城宗親會100,000으로 정정합니다.

公의 諱는 宗直이요 字는 士敬이며 號는 竹西이고 考

諱는 錦이니 行果川縣監이요 贈判書이며 는 驪興閔氏

郡守 希說의 女이다 公은 가정(嘉靖) 丁巳 一五五七年 十

二月 二十一日生으로 어려서부터 영민(穎敏)하고 聰明하

여 바로 學問에 뜻을 두어 祖父 둔암공(鈍庵公)의 사랑을

받았다 十五歲에 仲兄 宗敏에게 受學하였고 成牛溪 李栗

谷門下에서 受業하였으며 송구봉(宋龜峰)에게서 性理學

을 배웠고 조정암(趙靜菴)의 學統을 이었다 弱冠에 재주

가 뛰어나니 當世名士들이 다투어 사귀려 하였고 辛卯年

進士試에 合格하였으며 癸巳年 金吾郞에 천거(薦擧)되었

고 군자감 참봉(軍資監 參奉)과 直長에 任命되었으나 나

가지 않았다 乙未年에 다시 直長에 任命되었고 丁酉年에

水運判官으로 選任되었으며 二年後에 사옹원 봉사(司饔

院 奉事)가 되었고 辛丑年에 내자시(內資寺) 直長이요

司導寺主簿에 陞進되었으며 刑曹佐郞과 戶曹佐郞으로 옮

겼고 乙巳年에 태천현감(泰川縣監)으로 나갔다가 戊申年

에 江西縣令이 되었고 다시 戶曹佐郞이 되었다 庚戌年 平

壤庶尹에서 豊德郡守로 옮겼고 四年 後 甲寅年에 다시 戶

曹佐郞이 되고 黃州判官이 되었다가 丁巳年에 聞慶縣監

에서 滿期가되어 홍산(鴻山)으로 옮겼고 癸未年에 松都經

歷이 되었다가 翌年廣興倉守가 되고 乙丑年 軍資寺副正

에서 제용감정(濟用監正)에 陞進되었다 丁卯年 호란(虜

亂)에 仁祖大王을 江華島로 호종(扈從)하였다가 환도(還

都)하니 王이 호종공(扈從功)으로 通政階에特進시켜 僉知

中樞府事 五衛將 判決事 戶曹參議를 지내고 숭정(崇禎)

辛未一六三一年 十一月 二十五日 正寢에서 考終하니 壽

七十五요 墓는 廣州塋이다 配는 陽川許氏 상( )의 女요

繼配는 全州崔氏 應成의 女며 三配는 陽川許氏 信의 女다

四男을 두었으니 長男은 僉知中樞府事 길(佶)이요 二男은

式이니 早夭無后이고 三男은 伉이니 敦寧府直長 贈吏曹

參判이요 四男은休이다 光海昏朝때는 西湖에 은둔(隱遁)

하고 詩酒로 자오(自娛)하였다 伯氏 參議公이 엉뚱한 罪

網에 걸렸을 때는 公의 힘에 힘입어 벗어나게 되었다 宋

龜峰이 원수(怨讐)의 집으로부터 모함(謀陷)을 받아 死後

에도 累名을 벗지 못하자 公이 수몽 정엽(守夢 鄭曄)과

沙溪 金長生과 藥峰 서성(徐 )으로 더불어 抗議한 글이

剛直하여 선비들이 옳다고 主張하였다 公이 少時에 수몽

사계(守夢 沙溪)와 同門의 莫逆한 벗이 되어 스승의 訓戒

를 받들고 함께 道義를 연마(硏磨)하여 늙도록 變치 않으

니 東岳 이안눌(李安訥)이 祭文에서 淸廉한 志操는 世人

이 感服했다 하였고 澤堂 李植은 世上에서 죽서(竹西)를

氷玉같은 志操라 하였으니 公의 사람됨을 알 수 있고 믿

을 만하도다 公이 일찍이 五峰 李好閔과 지봉 이수광(芝

峰 李 光)과 五山 차천로(車天輅)와 石洲 권필(權 )과

동악(東岳)과 澤堂 諸公으로 더불어 秘苑에서 文章을 겨

루는데 모두가 推奬하여 말하기를 沈公은 진실로 文章家

中의 老將들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中國의 官員들이 公

의 詩를 보고 絶代의 希貴文이라 稱讚하였다 公이 日常

整理해 놓은 詩文이 무척 많았으나 戰亂中에 잃어버렸고

公의 從孫 議政公 지원(之源)이 洪州牧使로 있을 때 公의

文集을 다듬고 澤堂이 跋文에서 道理에 맞는 人物이라 評

한바 있으나 아직 文集을 出版하지 못하고 詩는 사질(四

帙)이 집에 所藏되어 있다 아-아 公의 學識 뛰어남과 詩

文의 넉넉함을 當世사람들이 알았으나 公은 스스로 분수

를 지키고 進就하지 않았으니 벼슬도 德性에 맞지 않고

쓰임도 그 재주에 맞지 않았다 公의 曾孫 益泰가 墓誌를

지어달라고 하기에 辭讓하지 못하고 大略 景仰하던 바를

敍述하노라방손 사간원 헌납 준(傍孫 司諫院 獻納 埈)이

지음初配位 陽川許氏는 無育이며 再配位는 全州崔氏로

佶을 生하시고 墓는 初配位와 共히 長旨里 先塋局內였으

나 己未一九七九年 陽地里로 移葬時 無表石인 분상(墳床)

이어서 墓域下前列에 一括移葬하였으며 三配位 陽川許氏

는 三男一女를 낳으시고 墓는 廣州退村面過鶴洞에 葬禮

하였으나 後孫들이 守護하지 못하고 유구(悠久)한 歲月이

흐르는 동안 失傳하였으니 哀痛한 마음 禁할 수 없다.

公의 墓는 十二代孫 傍孫 明求의 聲援과 十二代孫

仁求의 周旋으로 辛巳 二○○一年 四月 二十三日 陽

地里 先塋 考墓階下에 遷葬하였고 先君子 諱鍾益의

遺命에 依하여 傍十二代孫 靑松沈氏大宗會長 明求가

삼가 세움

癸未二○○三年 五月 八日 立石

十二世祖 僉知中樞府事 戶曹參議公 휘 宗直 묘지명

<6P에 계속>

나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도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
나 하늘같아서 끝이 없도다”라고 하였고, 孔子는 그러므
로“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 일상 생활에서는 극진히
존경할 것이며, 봉양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며,

병환이 있을 때는 근심으로 간호할 것이며, 돌아가셨을
때에는 애통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할 것이며, 제사를 모
실 때에는 엄숙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춘 다음이라야 능히 부모님을 섬겼다고 하겠느니라”
라고하였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시 한 번 부혜생아(父兮生我)하신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하지않겠는가!

글 月岳 沈 晟 求

재구 80,000    삼 척 2003

寬錫 80,000    大宗會 2003

載烈 80,000    大宗會 2003

심 재 훈 : 노동부장관 상

심재훈 :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디자인 경진대회수상

訃 告

沈 相 淳 : 大宗會理事 2003년 7월 15일 오전 7:00시
沈 相 淳 : 일산백병원에서 宿患으로 別世 (享年 81세)
沈 相 淳 : 葬地: 파주선산
沈 相 淳 : 아들: 호섭, 황섭 딸: 영순, 정숙

祝
褒 賞

沈 載 卨 : 鐵塔産業勳章

韓國海洋硏究院 責任硏究員(工學博士)

6月11日 이어도 綜合海洋科學基地 竣工式에서

硏究事業責任者로서기여한功이至大함으로훈장수여

祝
功績碑建立

▶ 淸巖 沈 信 求
▶ 主管 : 淸巖 功績碑建立推進 8個團體共同 謹竪

(建立推進委員 代表 道隱 李宰喆)

▶ 場所 : 光州市 光山區 東湖洞 本村마을

▶ 日時 : 西紀 2003年 6月 1日

▶ 碑文 : 成均館儒道會 總本部會長 全州 李海門 謹撰

祝
受 賞

▶호조 참의공 묘소 묘비입석

▶묘비입석 고유제


